
2021년 9월 2일 목요일14 (제8021호)문화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조지아 영화

를 광주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이 마련된다.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광주독립영화

관에서는 주한 조지아 대사관과 공동으

로 세계적 거장 감독을 배출한 조지아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2019년 국내

에 처음 개최됐던 조지아 영화제는 조

지아를 국내에 소개하고 양국의 문화교

류를 위해 기획됐다.

조지아는 지난 20여년간 세 번의 전

쟁과 이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

란기를 맞으며 영화산업 역시 힘든 시

기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터

운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성으로 세르게

이 파라자노프 등 거장 감독과 작품을

배출하며 칸, 베를린 등 국제영화제에

서 작품성을 인정받아왔다.

올해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조지

아 영화제에서는 총 5편의 영화가 소개

된다.

3일 오후 4

시 개막작으

로는 기오르

기 쉥겔라이

아의 피로스

마니가 상영

된다. ‘백만

송이 장미’

의 실제 주인

공인 조지아 화가 니코피로스마니의 일

대기를 다룬 작품이다.

4일 오후 1시에는 르반 투트베리드체

의 ‘모이라’, 오후 3시에는 루수단 글루

르지즈의 ‘하우스 오브 아더스’가 상영

된다.

5일 오후 1시에는 마리앙 헤치바니의

‘데데’가, 오후 3시에는 아나 우르샤제

의 ‘스캐어리 마더’를 감상할 수 있다.

/박희중기자

빛고을서만나는조지아영화
3-5일광주독립영화관…조지아출신거장들의작품무료상영

살다보면축하할일이참많습니다.요즘은더

편리함을 쫓지만얼마전까지만해도축하와감

사의마음을 전하는데 그림이나 글씨 선물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좋은 날 의재 허백련은

어떤그림이나글로축하해주었을까요?

의재미술관(관장 이선옥)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2일부터 오는 11월28일까지 ‘문향聞香-인

연의 향기를 듣다’ 전시를 개최한다. 2001년에

개관한 의재미술관은 1년여에 걸쳐 시설 개선

을 위한 공사를 시행했다. 오랫동안 휴관을 했

다가 문을 다시 여는 만큼 재개관전은 사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전시로 마련했다.

개관 20주년을 맞아 2일부터 오는 11월28일

까지 열리는 이 전시는 총 2부로 구성됐다.

제1, 제2 전시실에서 열리는 제1부는 의재 허

백련이 특별한 의미를 담아 누군가에게 그려준

그림과 글씨, 흔히 말하는 쌍낙관을 한 서화 작

품이다.

전시에 출품된 작품은 시기적으로는 의재 나

이 32세 때인 1922년 작품에서부터 1973년 부산

의 서예가 청남 오재봉에게 그려준 ‘산수화’까

지 총 34점이다.

의재가 서화를 준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로는

손자로부터 지금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인물들

도 있고 공공기관에 보낸 작품도 있다.

근원 구철우, 춘헌 허규, 계산 장찬홍, 숙아 최

영자, 동작 김춘 등 연진회와 연진미술원으로

이어진 제자들에게는 호를 써주기도 하고 평생

간직할 명구들을 써주기도 했다. 하나하나 귀한

사연이 깃든 의미 있는 작품들이다.

1922년 집안 어른인 허찬 선생의 회갑연에서

그린 산수화는 그의 초기 그림일 뿐 아니라 서

예가 해강 김규진과 무정 정만조를 비롯한 석재

서병오, 고하 송진우, 인촌 김성수, 2·8독립선언

의 주역 백관수, 서예가 소전 손재형, 송곡 안장

호, 미산 허형, 소정 변관식, 허건 등의 작품과

함께 화첩으로 꾸며져 있다.

1932년 화가로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당 김

은호 화백에게 1932년에 그려준 산수화는 작지

만 빼어난 작품이다.

연진회를 창립하던 1938년 연진회 창립회원

인 근원 구철우에게 그려준 ‘계산소우’는 당시

의 귀한 청록산수화이다.

전시의 제2부는 제4전시실에서 열리는 ‘지운

(遲耘)김철수(金綴洙)서예전’이다.

지운 김철수(1893-1986)는 전북 부안 출신으

로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1947년 정계 은퇴 후

고향 부안에 손수 흙집을 짓고 꽃과 나무를 벗

하며 살았다. 이때부터 김철수는 의재 허백련,

오지호 등 지역의 예술인들과 교류했다. ‘지운

遲耘’이라는 호도 ‘늦게나마 고향에 내려와 다

시 밭갈이를 하게 됐다’는 뜻으로 의재가 지어

준 것이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지운 김철수의 서예작품

은 대부분 직헌 허달재가 지운으로부터 받은 것

이다. 1977년 의재 사후에도 지운은 의재의 장

손자인 직헌 허달재를 자주 찾아 마치 친손자를

대하듯 했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글들

을 써줬다고 한다.

의재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코로나로

내왕도 어렵고 만나 손을 맞잡을 수도 없는 어

려운 현실 속에서 시작된다”며 “이런 때일수록

사람의 향기가 그리워지는 만큼 의재 허백련이

누군가와 정을 나눈 작품들을 감상하며 위로를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문향聞香-인연의향기를듣다’
븮1년간휴관븯의재미술관,오늘부터븮사람향븯담은기획전으로재개관

븮계산소우븯

븮산수도븯 <의재미술관제공>

허백련쌍낙관작품비롯귀한사연깃든산수화등34점선봬

븮오월동주븯 븮위진사해븯

세계 최고 권위의 퀸 엘리자베스 콩

쿠르(The Queen Elisabeth Competiti

on) 피아노 부문 올해 수상자들이 ACC

슈퍼클래식 무대에 오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

아문화원(ACI)은 2021 ACC 슈퍼클래

식‘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콘서

트’를 오는 12일 ACC 예술극장 극장2

에서 선보인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쇼팽 콩쿠

르,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손꼽힌다. 매년 5월 벨기에 브

뤼셀에서 열리는 콩쿠르는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성악 등 4개 부문 경연을

매해 번갈아 개최한다. 전 세계 콩쿠르

중 유일하게 벨기에 여왕이 직접 주최

하며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ACC 슈퍼클래식 무대에는 202

1년 피아노 부문 수상자 조나탕 푸르넬

(1위)와 무카와 게이고(3등)가 출연해

다채로운 빛깔의 피아노 선율로 지금까

지 느껴보지 못한 최고의 감동을 관객

에게 선사한다.

시적인 감수성이 풍만한 연주자로 일

컬어지는 조나탕 푸르넬은 이번 공연에

서 J.브람스 ‘피아노 소나타 3번븯을 연

주한다. 퀸 엘리자베스 음악 채플(퀸 엘

리자베스가 젊은 음악가를 위해 창립한

벨기에의 예술교육기관)의 레지던스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무카와 게이고는 J.S.바하‘프랑스 조

곡 5번’과 M.라벨‘쿠프랭의 무덤’을 들

려준다. 대담하면서도 치밀한 선율로

관객의 감성을 자극한다. 3살 때부터 피

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수많은 국제 콩

쿠르에서 우승했다.

공연 입장권은 ACC누리집(www.ac

c.go.kr)과 콜센터에서 예매 가능하다.

/박희중기자

븮왕관의권위’퀸엘리자베스콩쿠르우승자콘서트
ACC,올해피아노수상자‘슈퍼클래식’무대븣12일예술극장

조나탕푸르넬 무카와게이고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

의 기획 공연 ‘GSO 오티움 콘서트’ 다

섯 번째 공연이 오는 16일 오전 11시와

저녁 7시30분(1일 2회)에 광주문화예

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의 제목은 ‘러시안 댄스(Ru

ssian Dance)’이며 홍석원 광주시향

예술감독의 지휘로 러시아 발레 음악의

매력을 선보인다.

특히 광주시립발레단이 무대에 서며,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과 스트

라빈스키의 ‘불새(1919 Ver.)’를 최태

지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의 해설로

진행한다.

첫 무대는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주요 모음곡을 발레와 오

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

의 미녀’와 더불어 차이콥스키의 3대 발

레로 손꼽힌다. 섬세한 기교와 표현력

을 자랑하는 작품으로 광주시립발레단

의 주역 무용수가 출연한다.

이어 스트라빈스키의 ‘불새(1919 Ve

r.)’를 들려준다. ‘불새’는 스트라빈스키

의 3대 발레곡 중 최초 발레 음악이자

출세작이다. 이반 왕자와 불새, 마왕 카

체이가 등장하는 러시아의 옛 전설을

발레 음악으로 만든 것으로 다양한 연

주버전 중 1919년 버전으로 연주한다.

티켓은 전석 1만원(관람 8세 이상)이

며,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박희중기자

해설이있는러시안발레

광주시립발레단. <광주문화예술회관제공>

광주시향븮오티움콘서트시리즈Ⅴ븯븣16일문예회관소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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